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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는 LNG 수출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,

국내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음

(10.5일자 아주경제 「에너지 비상시국, 2200억원 규모 LNG 해외로

새나갔다」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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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도내용

□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200억원 규모의 LNG가 해외로 유출

되었으며, 이는 LNG를 직수입하는 민간 발전사의 행태로 보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정부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,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등 천연가스

수출입업자의 수출입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,

ㅇ 우리나라의 LNG 수출 건수는 대부분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

외항선 LNG 연료추진선에 연료를 공급한 것임

□ 다만, ‘21년 산업용 LNG 직수입자가 재고관리 차원에서 잉여물량을

해외에 수출*한 사례가 있었으나,

    * 산업용 원료 및 연료(LNGㆍLPG 듀얼설비)로 LNG를 사용하는 업체로, LNG 대비 

상대적으로 저렴한 LPG를 사용하여 절감한 LNG를 해외에 수출

ㅇ 이는 국내 수급에 영향이 없는 물량으로 가스공사 및 정부와 사전

협의를 통해 수출되었으며, 이후 민간에서 추가로 발생한 잉여물량에

대해서는 국내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가스공사에 판매하도록

조정하고 있음



ㅇ 특히, 러-우 사태 등으로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아지는 금년 들어

서는 선박용 연료로 공급되는 물량 이외에 별도로 해외로 수출되는

천연가스는 없음

    *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는 해외로 LNG 수출 가능(법 제10조의6 제1항)

□ 정부는 러-우 사태 등으로 국제 가스시장의 공급불안이 지속되는

만큼 가스공사와 민간 직수입사의 수출입, 재고물량 등 수급관리

현황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,

ㅇ 국내 수급상 필요시에는 민간 직수입자에게 수출입 규모 및 시기,

가스공사에 대한 판매 및 교환 등에 대한 조정명령을 통해 국내

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

※ 문의: 가스산업과 박덕열 과장 (044-203-5220) / 서성민 서기관 (044-203-5232)


